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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도를 하기 위해 감람산에 갔을 때 주님께서 선생

님이 주신 말씀이 혈서와 같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

하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. 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너희는 너희 선생의 혈서와 같은 

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있다. 

너희 선생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 줄 아느냐.

너희 목숨 

하나밖에 없는 애인의 목숨처럼 부둥켜안고 

절대 죽지 않고 

영원히 주님의 신부 삼아 달라고 

뒹굴며 애원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그 간절함에 

내 마음이 다 녹는구나.

너희 선생의 그 큰 사랑을 안다면 

어찌 너희가 그 사랑 부족하다 할 자 있느냐.

철이 없어 그 사랑에 아직 소경이니

그 큰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는구나.

인류를 품은 사랑 

지구를 안은 사랑 

하나님의 슬픈 마음 자락까지 끌어안은 사랑 

너희 선생 그 마음 보자기로 

천주와 우주까지 다 담았으니

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 되어

주일 말씀, 수요 말씀으로 태어난다.

사랑은 잠언이며

사랑은 말씀이다.

말씀을 먹는 자 

선생의 극진한 사랑을 먹는 자니 

말씀은 사랑으로 빚은 사랑 결정체다.

말씀을 먹은즉 사랑체로 변화되니 

사랑의 말씀이요

사랑 그 자체로다.

나의 사랑아,

말씀이 곧 사랑인 것을 알겠느냐.

(네, 성삼위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 말씀으로 

잉태되어 나타나네요.)

너희 선생, 

말씀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듯 

너희를 먹이며

사랑에 눈이 떠 온전한 주님 신부되기를 

간절히 소원하니

날마다 사랑 사랑으로 

사랑체 단장이다.

그 사랑, 

세상에 없는 사랑, 

하나님이 원하시던 성경의 바로 그 사랑,

고린도 전서 13장의 마지막에 남는 바로 그 사랑,

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하나님 근본의 사랑. 

선생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

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넉넉히 알아주시며 

화답해 주시며 교통하시니

인류에 끊어졌던 참 사랑의 물줄기가 

수로가 범람하여 진정한 사랑의 

에덴동산화되도다,

너희 선생의 사랑

하나님을 닮은 사랑 

내 품의 사랑 

고이 내가 키운 사랑 

생명 귀중의 사랑 

영원 값의 사랑 

세상 생명을 다 산 사랑

죽은 자도 살리는 사랑

미친 자도 정상으로 돌리는 사랑 

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사랑 

고귀한 내 사랑

천하에 없는 나를 빼닮은 사랑 

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

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 

늘 변함없는 사랑 

천상천국 최상급의 고차원의 사랑

만물도 다 품는 생명 사랑의 사랑

하나님도 감복한 하늘 사랑 

하나님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한 감동의 사랑

성령님의 마음을 꽉 채운 사랑 



예수님의 마음을 붙든 지고지순의 사랑

영원한 그 사랑에 

지구의 안식이라.

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여 시대의 십자가를 기꺼이 능

히 지고 가는 너희 선생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다


